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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우리는  
더 나은 정보가  
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  
믿습니다

2021. 04.16주요 내용 
1. 이번 주 주제 : [재난 위기 경험이 종교성과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] 
    - 코로나19, 세계인의 종교적 신앙을 강화시켰다!  

2. 최근 언론보도 통계 
    [코로나 상황에서 미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 및 미국 교회의 대면 예배 현황] 
   - 미국의 개신교인, ‘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코로나19 대응 자랑스럽다’ 86%     
     [공공/민간 부분 부패 실태] 
   -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공공 행정 분야, ‘건축/건설 공사 부문’과 ‘법조 부문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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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세계적 또는 국가적 재난과 재해는 인류에게 수많은 고통을 안겨다 준다. 이별, 사별, 단절, 
외로움, 고통, 슬픔, 아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다.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
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고통을 던져주고 있다. 총 확진자 수가 1억 4천 여명에 다다르고, 사망
자는 300만 명에 이르렀다.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 형성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, 
지금도 경제적, 심리적,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

미국의 퓨리서치의 조사(세계 14개 경제 선진국 대상)는 코로나19 같은 인류가 당면한 세계
적 위기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의 종교성 변화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름의 실마
리를 제공해 준다. 위기 경험을 통해 종교적 신앙(종교성)이 ‘강해졌다’는 조사 결과는 곱씹어
볼만 하다.  

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[넘버즈] 제 91호에서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라는 재난 위기 
속에서  통해 종교의 근원적인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보는 마음에서 이번 
주 보고서를 준비하였다.  

기독교 통계

-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.  

-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%가 되지  
않을 수 있습니다.  

-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

-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(생산자)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.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, 원
자료 출처(생산자)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

일러두기

코로나19,  
세계인의 종교적 신앙 강화시켰다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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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,  
세계인의 종교적 신앙을 강화시켰다! 

1

• 퓨리서치가 14개 경제 선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종교와 가족 관계 등에 미친 영향을 조사
하였는데,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14개국 모두 종교적 신앙이 ‘강해졌다'는 응답이 ‘약해졌다’는 응답
보다 높게 나타났다. 이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이 세계인들로 하여금 종교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
한 것으로 풀이된다. 

• 코로나19로 인해 ‘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더 강해졌다’는 응답에 ‘미국’이 28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‘스
페인’ 16%, ‘이탈리아’ 15% 등의 순이었다. 14개국 평균(중앙값)은 10%였다.  

• 한국은 종교적 믿음이 ‘강해졌다’ 10%, ‘약해졌다’ 9%로 14개국 중 ‘약해졌다’는 비율이 가장 높은 특징
을 보였다. 

• 특히 작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본 미국, 스페인, 이탈리 국
민의 종교성이 강해진 점은 주목할 지표이다. 

[그림] 코로나19로 인한 자신의 종교적 신앙 변화(14개 경제 선진국) (%)

*자료 출처 : PEW RESEARCH CENTER, ‘More Americans Than People in Other  Advanced Economies Say COVID-19 Has Strengthened  
                   Religious Faith’ 2021.01.27. (경제 선진국 14개국, 18세 이상 성인 14,276명, 전화 조사, 2020.6.10.-08.03)  
**본 조사에서는 평균을 중앙값으로 계산하였는데, 중앙값은 조사한 결과들을 정렬하여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값을 말함

자연재해 또는 전염병 등 세계적 위험 요인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가 거의 없다시피 했
는데,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세계적 위험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들을 국제 조사 
기관 등이 발표하고 있다. 이에 미국의 조사 기관인 퓨리서치(Pew Research)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위
기가 세계인의 종교적 신앙심(종교성)과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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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삶에 닥치는 자연재해 등을 통한 위기 경험이 종교적 신앙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제학술지 ‘퍼
블릭 라이브러리 오브 사이언스’(PLOS)가 게재한 2010년과 2011년 사이 뉴질랜드 캔터베리 지역**에
서 발생한 지진 전후 주민들의 종교 신앙의 변화 관련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.  

• 조사 결과 지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캔터베리 주민 중 지진 전(2009년) 종교인이 아니었다가 지진 후
(2011년) 종교인으로 전환한 비율이 9%였다. 이는 ‘캔터베리 외 지역 주민’(5%)보다 4%p 높은 수치였
다. 매우 짧은 기간에 지진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서 높은 종교 전환율을 보인 것이다.  

• 반대로 지진을 경험한 캔터베리 지역 주민 중 종교인이었다가 무종교인으로 전환한 비율은 5%였는데, 이
는 ‘캔터베리 외 지역 주민’ 7%보다 2%p 낮았다. 즉 지진을 경험한 층에서 무종교인으로의 전환율이 낮
은 결과를 보였다.  

• 전염병, 지진 등 외부의 위기 경험이 종교적 신앙심을 고양하거나 종교를 새로 갖게 하는 등의 종교성 강
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.

•자연재해 등의 위기 경험, ‘무종교인→종교인’ 전환율 높인다!

[그림] 뉴질랜드 지진이 종교전환에 미친 영향(캔터베리 지역 주민 vs 캔터베리 외 지역 주민)

*자료 출처 : PLOS, 2012.12.05.‘Faith after an Earthquake: A Longitudinal Study of Religion and Perceived Health before and after the 2011  
                   Christchurch New Zealand Earthquake’(2009년과 2011년 조사, 18세 이상 성인 3,745명, 우편 설문 조사) 
                   https://journals.plos.org/plosone/article?id=10.1371/journal.pone.0049648#pone-0049648-t001) 
**캔터베리 지진(크라이스트처치 지진)은 2010년 9월 4일 7.1규모로 발생했는데, 이후 2011년 2월 22일까지 여진으로 인해 185명 사망한 대규모 지진 사태 
    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2011년_크라이스트처치_지진 

(%)

지진 전후  
무종교인 → 종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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캔터베리 지역 캔터베리 지역 외 주민

지진 전후  
종교인  → 무종교인

7
5

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기독교 통계

https://journals.plos.org/plosone/article?id=10.1371/journal.pone.0049648
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2011%EB%85%84_%ED%81%AC%EB%9D%BC%EC%9D%B4%EC%8A%A4%ED%8A%B8%EC%B2%98%EC%B9%98_%EC%A7%80%EC%A7%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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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미국 기독교 그룹 중 ‘복음주의 백인 개신교인’의 49%가 ‘코로나19 이후 믿음이 성장했다’고 응답해 가장 
높았고, 다음으로 ‘가톨릭교인’ 35%, ‘복음주의권 외 백인 개신교인’ 21% 순으로 나타났다.  

• 특히 ‘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’ 경우 5%만이 ‘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다’고 응답해 다른 
그룹과 큰 차이를 보였다. 이는 기독교인(개신교+가톨릭)이 재난 등의 큰 위기 경험을 통해서 신앙적 의미
성을 찾으려 하고, 그 과정에서 신앙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. 

[그림] 미국 종교 그룹별 ‘코로나19 이후 믿음이 성장했다’ 응답률 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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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음주의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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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음주의권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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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독교인이 
아닌  
종교인
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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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
49

*자료 출처 : PEW RESEARCH CENTER, ‘More Americans Than People in Other  Advanced Economies Say COVID-19 Has Strengthened  
                   Religious Faith’ 2021.01.27. (경제 선진국 14개국, 18세 이상 성인 14,276명, 전화 조사, 2020.6.10.-08.03)  
***복음주의 개신교(Evangelical Protestants)는 성경 무오와 예수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며, 개인적 회심을 강조하고, 전도를 중요시 여기는데, 이에         
     반해 복음주의권이 아닌 개신교인은 미국 내 주류 개신교(Mainline Protestants)로 분류되는데 에큐메니컬 운동과 사회복음, 민권 여성 운동 등의 사회 정의 
     에 좀 더 치중한다.  

• 한국인 역시 종교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19 기간 중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, 무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
사한 자료를 보면, 2017년 종교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응답이 40%였는데,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인 8
월 조사 결과 49%로 나타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종교의 필요성 인식 변화(한국,무종교인 대상) (%)

•한국 무종교인, ‘종교 필요성 느낀다’ 2017년 40% → 2020년 49%

*자료 출처 :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, ‘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(제4차 추적조사)’  
                   (전국 만19세 이상 비개신교인 1,000명, 온라인조사, 2017.09.22.~10.20) 
** 자료출처 : 예장합동교단, ‘코로나19 이후 교회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’ 
                     (전국 만19세 이상, 일반국민 1,000명, 온라인조사, 2020.08.13.~20) 
                     → 여기서는 일반 국민 중 무종교인만 대상으로 재분석하여 제시함 

필요하지  
않다
60

필요하다
40

2017년*

필요하지  
않다
51

필요하다
49

2020년**

백인 개신교인 2명 중 1명,  
‘코로나19로 믿음 성장했다!’
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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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의 삶에 종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, 
코로나19로 인한 종교적 신앙심 더 강해져! 

3

• 자신의 삶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코로나19가 종교적 신앙(종교성)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
는데, 전체적으로 ‘자신의 삶에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’는 그룹이 ‘그 외 그룹’**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종교
적 신앙심이 더 강해졌다는 응답이 높았다. 

• 스페인의 경우를 보면, ‘종교가 매우 중요하다’는 그룹의 49%가 코로나19로 인해 종교적 신앙심이 더 강
해졌다고 응답한 반면 그 외 그룹에서는 6%로 응답해, 두 그룹 간 차이가 43%p로 가장 컸다. 

• 한국은 ‘종교가 매우 중요하다’는 그룹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심이 강해졌다는 비율이 30%로 중간 정
도 수준이나 스페인이나 미국 보다는 크게 떨어지는 수치를 보였다

[그림] ‘코로나19로 인해 종교적 신앙심 강해졌다’ 응답률 (%)

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벨기에 한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일본

42416554445116 13172322
303133333840444549

‘종교가 매우 중요하다’는 그룹
‘종교가 어느정도 중요하다/별로+전혀 중요하지 않다’는 그룹

*자료 출처 : PEW RESEARCH CENTER, ‘More Americans Than People in Other Advanced Economies Say COVID-19 Has Strengthened  
                   Religious Faith’ 2021.01.27.(경제 선진국 14개국, 18세 이상 성인 14,276명, 전화 조사, 2020.6.10.-08.03) 
**그 외 그룹 :  ‘어느 정도 중요+별로/전혀 중요하지 않음’의 수치를 말함  

• 코로나19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 수준의 관계를 보면 ‘저소득층’에게서 ‘고소득층’보다 코로나19로 
인해 종교적 신앙심이 더 강해졌다 응답이 높았다.  

• 미국은 ‘저소득층’의 34%가 코로나19가 자신의 종교적 신앙심을 더 강화시켰다고 응답한 반면 ‘고소득층’
은 22%로 응답해 두 소득 계층 간 차이가 12%p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컸다.  

• 한국의 경우 ‘저소득층’ 13%, ‘고소득층’ 8%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코로나19가 자신의 신앙을 강
화시켰다는 응답이 높은데, 타 국가와 비교하면 소득 수준별 차이가 5%p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. 

[그림] ‘코로나19가 종교적 신앙을 더 강화시켰다’ 응답률(고소득층 vs 저소득층)   

(%)

미국 스페인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한국 일본

3874711109

22

6
13131114

191921

34
저소득층 고소득층

*자료 출처 : PEW RESEARCH CENTER, ‘More Americans Than People in Other Advanced Economies Say COVID-19 Has Strengthened  
                   Religious Faith’ 2021.01.27.(경제 선진국 14개국, 18세 이상 성인 14,276명, 전화 조사, 2020.6.10.-08.03) 
**그 외 그룹 :  ‘어느 정도 중요+별로/전혀 중요하지 않음’의 수치를 말함  

• ‘저소득층’이 ‘고소득층’보다 코로나19로 종교적 신앙심 더 강해져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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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결속력 변화 정도에 대해 14개국 평균(중앙값)은 ‘더 강해졌다’ 32%, ‘더 약해졌
다’ 8%로, 코로나19가 가족 관계 강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. 

• 코로나19로 가족 관계가 ‘더 강해졌다’ 응답률에 있어서는 ‘스페인’, ‘이탈리아’, ‘영국’, ‘미국’이 가장 높
았다. 

• ‘한국’은 18%로 ‘일본’과 함께 가장 낮아, 가족 결속력에 있어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. 
(조사 시점에서의 각 나라별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인식 정도, 심각성이 다름에 유의**)

[그림] 코로나19가 가족의 결속력에 미친 영향 (%)

코로나19로 인해  
가족 결속력이 ‘더 강해졌다’ 32%, ‘약해졌다’ 8%

4

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기독교 통계

스페인
이탈리아
영국
미국
캐나다
벨기에
프랑스
호주
스웨덴
덴마크
네덜란드
독일
일본 
한국

14개국 평균 중앙값 8

10

3

13

9

4

9

7

6

11

6

8

9

3

5

61

72

79

65

67

71

63

60

61

57

57

50

50

56

53

32

18

18

21

24

24

27

32

32

32

37

41

41

41

42

강화시켰다 큰 변화 없다 약화시켰다

*자료 출처 : PEW RESEARCH CENTER, ‘More Americans Than People in Other Advanced Economies Say COVID-19 Has Strengthened  
                   Religious Faith’ 2021.01.27.(경제 선진국 14개국, 18세 이상 성인 14,276명, 전화 조사, 2020.6.10.-08.03)  
**코로나19의 가족 관계 결속력 영향도 조사결과는 각 나라별 코로나 감염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석시 주의를 요함 
※Note) 각 국가의 조사시기별 코로나 심각성 상황 
         - 미국은 조사 기간에 서서히 확진자 수 증가, 스페인/호주/일본은 1차 폭등 후 안정기 후에 다시 급격한 재폭등 상황, 
            영국/독일/벨기에/스웨덴/캐나다/네덜란드, 이탈리아, 프랑스는 4-5월 확진자 폭등 후 거리두기 강화로 대체로 안정적 상황,  
            한국은 50명 내외에서 14개국 중 가장 적은 확진자 수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상태였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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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인,  
‘코로나19는 인류에게 교훈을 준다고 믿는다’ 86%

5

• 대부분의 미국인(86%)은 ‘코로나19가 인류에게 교훈을 준다’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 
• 기독교 신앙과 관련하여, 미국인의 35%는 ‘코로나19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믿는다’고 

응답했다. 

[그림]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 인식

*자료 출처 : PEW RESEARCH CENTER, 2020.10.8., ‘What Lessons Do Americans See for Humanity in the Pandemic?(미국, 성인 남녀 1,633명,  
                   웹 조사, 2020.06.01-07.19) 
                   https://www.pewforum.org/essay/what-lessons-do-americans-see-for-humanity-in-the-pandemic/) 

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믿는다
교훈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아니다 

교훈을 주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
교훈을 준다고 믿지 않는다

무응답 1
13
14

37
35 코로나19가 인류에게  

교훈을 준다고 믿는다  
           86%

(%)

https://www.pewforum.org/essay/what-lessons-do-americans-see-for-humanity-in-the-pandemic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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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류는 역사상 많은 질병과 재해를 경험했다.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그 고통이 왜 발생했는지, 그
것이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어떤 의미인지 질문하게 된다. 종교인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 앞에서 자신을 
지켜줘야 할 종교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종교가 무의미하다고 생각
하고 다른 사람은 종교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된다.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철학적, 종
교적 영역으로 이어지게 된다.  

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2차대전 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<죽음의 
수용소에서>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어냈는데, 이 책의 원제가 <Man’s Searching for Meaning>이라는 데
서 알 수 있듯이 학살의 공포 앞에서 그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한 공포와 몸부림을 넘어서 인간다움이란 무엇
인가,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.   

또 토마스 G 롱은 그의 책 <고통과 씨름하다>에서 175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대지진이 엄습하여 수 천
명이 사망하고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든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고난이 신앙의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
분석했다.  

이런 책을 통하지 않고도 이미 성경은 고난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태도에 대해 여러 구절에서 가르치고 있
다. ‘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’(욥 23:10)라는 욥의 고백이나, ‘환난은 인
내를,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’(롬 5:23~24)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고난을 고통
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더 가치있고 거룩한 것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다.  

그렇다면 1년 넘게 전 세계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은 코로나19는 어떠할까? 코로나19도 인류에게 삶과 고
난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(8쪽). 많은 사람이 종교를 떠나거나 형식적인 종교
인으로 남는 세속화 시대에 코로나19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를 더 찾게 하였다. 구체적으로 뉴질랜드 지
진 지역에서 종교가 없던 사람이 종교인이 되는 비율이 지진이 없던 지역보다 더 높았다는 조사 결과(4쪽)
나,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의 종교적 신앙이 더 강해졌다는 조사 결과(3쪽)는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은 
종교를 더 필요로 한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. 그런데 재난이 종교적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은 주로 기독교(가
톨릭 포함), 특히 그 가운데 복음주의권 개신교인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(5쪽). 

우리나라는 어떠한가? 본문의 퓨리서치 조사 결과,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종교성이 강해진 서양 다
른 나라와 다르게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성에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. 오히려 14개국 전체 중 
종교적 신앙이 ‘약해졌다’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(3쪽).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해 개신교인 신앙이 약해졌다
는 조사 결과도 있다(넘버즈 82호). 

우리는 이 지점에서 서양은 재난의 고통이 종교적 성찰로 이어지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지 고민해
야 한다. 재난 상황에서 종교의 기능이 삶의 의미성을 다시 발견하게 하고, 세상에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할 
때, 한국 교회가 종교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. 이것이 코로나19가 한국 
교회에 던지는 질문이요 과제이다.  

시사점



최근 언론 보도 통계 

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

1. <코로나 상황에서 미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 및 대면 예배 현황> 
미국의 개신교인,  
‘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코로나19 대응, 자랑스럽다’ 86% 

2. <공공/민간 부분 부패 실태> 
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공공 행정 분야, ‘건축/건설 공사 부문’(69%)과  
법조 부문(69%)이 가장 높아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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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미국의 개신교인,  
‘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코로나19 대응, 자랑스럽다’ 86%
• 최근 미국 라이프웨이리서치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 출석하는 미국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

19 상황에서 교회 생활 및 대면 예배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교회의 코로나19 대응 
방식에 관한 인식과 관련해 ‘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코로나19 대응이 자랑스럽다’에 86%가 ‘그렇다’고 응
답해, 대부분의 미국 개신교인이 ‘출석 교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
다.  

• 반대로 교회 대응이 부끄러운지에 대해서는 12%가 ‘부끄럽다’에 동의한 반면, 84%는 ‘그렇지 않다’고 
응답해, ‘자랑스럽다’가 ‘부끄럽다’ 응답보다 7배 이상 높았다. 

[그림] 미국 개인교인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출석교회 평가(자랑스럽다 vs 부끄럽다) 

*자료 출처 : LifewayResearch, ‘Protestant Churchgoers Views on Church Participation during COVID-19’, 2021.03.23.(미국 성인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 
교회 출석 개신교인,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1.2.5.-18)

1.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  
및 미국 교회의 대면 예배 현황

• 미국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석 교회의 대면 예배 현황을 질문한 결과, ‘현재 중단 중’ 
22%, ‘한 번 이상 중단 후 다시 재개’ 70%로, 5명 중 1명 이상이 출석 교회가 현재 대면예배를 중단하고 
있다고 응답했다. 

•미국 개신교인,  
‘코로나19로 인해 출석 교회의 대면 예배 현재 중단한 상태다’ 22% 

[그림] 출석 교회의 대면 예배 현황(미국인)
(%)

현재  
중단 중

한 번 이상 
중단 후  
다시 재개

중단한  
적 없음

5

70

22

(%)

매우 
그렇다

어느 정도 
그렇다

어느 정도 
그렇지  
않다

매우  
그렇지  
않다

잘 모르겠다

526
28

58

86%

 8%

매우 
그렇다

어느 정도 
그렇다

어느 정도 
그렇지  
않다

매우  
그렇지  
않다

잘 모르겠다

4

73

1184

84%

 12%

‘자랑스럽다’ 응답률 ‘부끄럽다’ 응답률

*자료 출처 : LifewayResearch, ‘Protestant Churchgoers Views on Church Participation during COVID-19’, 2021.03.23.(미국 성인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 
교회 출석 개신교인,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1.2.5.-18)



12

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최근 언론보도 통계 

• 코로나19 상황에서 출석 교회의 예배 형태를 질문했는데, 실시간 온라인 예배 84%, 녹화된 예배 온라인 
제공 76%로 나타났으며,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와 야외 예배드리는 경우는 각각 30%, 40%나 
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. 
(참고로 한국의 경우, 작년 4월 ‘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’에서 개신교인 1,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
에 따르면 출석 교회가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61%였음)

•미국 개신교인, ‘출석 교회가 실시간 온라인 예배 제공한다’ 84%

[그림] 미국 개신교인의 출석 교회가 제공하는 예배 비율 (%)

실시간 
온라인 
예배 제공

녹화한  
예배 

온라인 제공

드라이브 
인 예배  
제공

야외  
예배 
제공

온라인  
성경공부 
제공

51
40

30

7684
2020년 4월 한국 조사 61%

[그림] 미국 개신교인들의 올해 1월 중 예배 참여 경험율(중복 응답) (%)

온라인  
예배 참석 
(출석 교회)

방송  
예배  
참여

온라인 
예배 

(다른 교회) 
참여

라디오 
예배  
참여

해당 사항 
없음

30

916
25

53

저희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는 향후 위 미국 조사 결과와  
한국 개신교인 조사를 동일하게 비교 조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.

*자료 출처 : LifewayResearch, ‘Protestant Churchgoers Views on Church Participation during COVID-19’, 2021.03.23.(미국 성인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 
교회 출석 개신교인,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1.2.5.-18)

• 미국 개신교인들의 올해 1월 중 출석 교회 온라인 예배 참여율은 53%로 나타났으며, 4명 중 1명 가량은 
방송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. 

•미국 개신교인, 올해 1월 중 ‘온라인 예배 참여했다’ 53%

*자료 출처 : LifewayResearch, ‘Protestant Churchgoers Views on Church Participation during COVID-19’, 2021.03.23.(미국 성인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 
교회 출석 개신교인,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1.2.5.-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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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최근 언론보도 통계 

1
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공공 행정 분야, 
‘건축/건설 공사 부문’(69%)과 ‘법조 부문’(69%)이 가장 높아! 
•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‘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조사’ 결과(사업체 종사자 1000명 대

상), 공공 행정 분야 중 ‘건축/건설 공사부문’이 가장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• 이 조사는 LH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실시한 조사결과로 이미 건축/건설 부문의 부패인식이 만연되어 있

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. 
• 행정기관별로는 지방의회가 가장 부패가 심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, 지방의회의 부패에 대해서는 특별

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.

2. 공공/민간 부문 부패 실태

• 각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을 살펴보면, 조사대상 16개 부문 중 체육 부문이 67%로 가장 부패가 심한 곳
으로 인식됐다. 이는 체육 분야의 (성)폭력 비위 행위, 인권 침해 등의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
수 있다. 

• 공직 분야의 경우, 입법/사법/행정 등 3개 모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패 심각성을 지적했다.  
• 종교 분야의 부패 인식은 58%로 2019년 50%에서 8%p 증가한 수치로, 전체 16개 부분중 4위권으로 

부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[그림] 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 (상위 10위) (%)

체육 언론 대기업 종교 사법 노동 
조합

입법 법률 행정 시민 
단체

5255575758585859
63

67

[그림] 행정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(상위 5위) (%)

*자료 출처 :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, ‘데이터로 보는 공공 및 민간부문 부패 실태’, 2021.04.06 (전국 사업체종사자, 1000명, 2020.07.30.~09.10) 
**심각성 : ‘매우+약간’ 비율 

건축/건설 공사
법조

조달/발주
문화/예술/체육

경찰 56
56
58

69
69 지방의회

중앙 행정기관  지방관청
중앙 행정기관 지방본청
공기업/공직 유관기관

광역 자치 단체 49
50
50

53
56

[그림] 행정 기관별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(상위 5위)(%)

•종교 분야, 부정부패 ‘심각하다’ 58%(16개 부문 중 4위권)

*자료 출처 :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, ‘데이터로 보는 공공 및 민간부문 부패 실태’, 2021.04.06 (전국 사업체종사자, 1000명, 2020.07.30.~09.10) 
**심각성 : ‘매우+약간’ 비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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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

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

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큐레이션 

*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

2021 직장생활 평가와 만족도 
중앙일보_202104.14.

코로나에 지갑 닫아도 ‘인생 한방’ 복권 소비는 역대 최대  
중앙일보_2021.04.13.

"10대부터 50대까지" 전 세대가 '쿠팡'으로 쇼핑한다 
서울경제_2021.04.13.

경총, "주요기업 92%가 재택근무… 정상근무 대비 재택근무 생산성 83% 
연합뉴스_2021.04.11.

“백신 맞으면 감염확률 7분의 1로 줄어… 30세이상 접종이 더 이득” 
동아일보_2021.04.12.

코로나 직격탄 맞은 천주교..70년 만에 '신자 증가폭' 최저 
동아일보_2021.04.13.

지구 온난화 지속하면 댐 역할 남극 빙붕 3분의 1 이상 사라져 
연합뉴스_2021.04.13.

지구를 위한 작은 움직임… “채식으로 친환경 삶 실천해요” 
동아일보_2021.04.13.

다
음
세
대

중 고교생 60% “결혼? 안 해도 그만”…22% “자녀 안 낳아” 
경향신문_2021.04.14.

일
반
 
사
회
 

(학력격차 문제) 코로나가 키운 ‘곱셈 못하는’ 중2 
경향신문_2021.04.13.

경
제

환
경

청소년 늦잠 자는 이유...... 성인보다 ‘생체시계’ 2시간 늦어 
조선일보_2021.04.13.
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2104142103005&code=940100
https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10412/106357746/1
https://www.gallup.co.kr/dir/GallupReport/GallupReport(20210414)_%EC%A7%81%EC%9E%A5%EC%9D%B8_%EC%A7%81%EC%9E%A5%EC%83%9D%ED%99%9C%ED%8F%89%EA%B0%80.pdf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411023900003?section=economy/all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2104130600005&code=940401#csidx9b13cf574b6f082b3c37edeaee9690c
http://newsteacher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1/04/13/2021041300012.html
https://www.donga.com/news/article/all/20210413/106376117/1
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0413113508666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1&oid=011&aid=0003896337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33847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413030800009?section=international/al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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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큐레이션 

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
*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

2. MZ세대를 설명하는 4대 키워드 - 일자리 
중앙일보_2021.04.10.

1. MZ세대를 설명하는 4대 키워드 - 공정 
중앙일보_2021.04.10.

3. MZ세대를 설명하는 4대 키워드 – 젠더  
중앙일보_2021.04.10.

4. MZ세대를 설명하는 4대 키워드 –디지털 네이티브 
중앙일보_2021.04.10.

5. “소유보다 경험” 물건 필요하면 중고품부터 찾는 MZ세대 
중앙일보_2021.04.14.

6. "샤넬백보다 더 있어 보여요" 그래서 그림에 지갑여는 MZ세대 
중앙일보_2021.04.13.

7. "매출 줄었는데 임원연봉 왜" 발칙한 MZ, 기성세대엔 도발 
중앙일보_2021.04.05.

8. MZ세대 “진보-보수는 없다, ‘어느 당’보다 ‘내 이슈’에 더 민감할뿐” 
한겨레신문_2021.04.14.

4월 7일 보궐선거일 이후 2030세대를 일컫는 MZ세대에 대한 기사가 각 언론에서 많이 등장했다.  
정치, 사회,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MZ세대 관련 기사를 모아보았다.펴본다.

이
슈
 
큐
레
이
션

9. 20대 연령층의 정치 성향 분석 
한국일보_2021.04.14.
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32052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33583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32051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27671
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assembly/990909.html#csidxbd143732fb397f181fccc992977997b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32047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32032
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1041214010002623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345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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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

후원 교회 | 

후원 기관 | 

후원 기업 |

후원 개인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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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.  

http://www.mhdata.or.kr/bbs/page.php?hid=support


목회데이터연구소

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, 사고방식,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
리더십에게 알리는 ‘정치 중립/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’로서, 사회 여론 조사, 공공 
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. 

우리는 교회-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
해 ‘사실’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. 

미션

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

만든 
이들

지용근    |    목회데이터연구소  대   표   |    ykji@mhdata.or.kr 
김진양    |    목회데이터연구소  부대표   |    marpro@mhdata.or.kr 
김준영    |    목회데이터연구소  실   장   |    jy0113@mhdata.or.kr 
박태영    |    목회데이터연구소  간   사   |    mhdata@mhdata.or.kr

김지철 목사 | 운영위원장 (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)  
류영모 목사 | 후원이사회 회장(한소망교회 담임목사)  
신원하 교수 | 연구자문위원장(고려신학대학원 원장)

섬기는 
이들

MOU 기관  |  교회성장연구소, 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,  기독교윤리실천운동, 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(숭실대학교) , 
                      기아대책,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, 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 문화선교연구원,   
                      실천신학대학원대교, 아드폰테스,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(한목협), 횃불회

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
(재) CBS   
(재) 한빛누리 
한국 교회탐구센터   
 

협력 
기관

mailto:jkji@mhdata.or.kr
mailto:marpro@jicom.co.kr
mailto:%20jy0113@mhdata.or.kr
mailto:mhdata@mhdata.or.kr

